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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두작가의작업실에서그를처음만났다. 눈가의웃음주름과턱의수염, 무엇보다도편안한인상이그를기억케한다.

그의화려한경력은인터넷의연두색검색창이아주잘증명해주는듯하다.

2009년이마무리되어져가는지금정연두작가가다시떠오르는이유는무엇일까? 그것은아마도마흔이라는나이에도형식

이나틀에갇히지않은자유로움과꿈을실현시켜나가는능력을갖고있기때문이아닐까싶다. 

그는 사진가, 화가, 조각가, 미디어아티스트, 영화감독등다양한호칭으로불리운다. 그의 작품에는형식이란없다. ‘이것은

반드시이렇게되어야한다’는법칙이나원리도없다. 그것이바로그의작품이고그의작품속매력이다.

필자는그의작품중‘2005 Wonderland’와‘2007 Locations’를좋아한다. 2005 Wonderland에대해물었을때그는“내

가사진을전공했더라면그러한사진작업은하지못했을겁니다”라고말했다. 그에게그의생각을표현하는매체는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그것을모르기에더자유로울수있었다고그는말했다.

“매체는 내가 표현을 하기위해 필요한 도구일뿐이기에신기술이나복잡한작업들도제게는중요하지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가의생각과가치가아닐까요?”

매체는내가표현을하기위해필요한도구일뿐이기에신기술이나복잡한작업들도제게는중요하지않습니다. 
중요한것은작가의생각과가치가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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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Wonderland

이작품들은아이들의꿈을그림으로그

리게 하고, 이것을 사진작업으로 재창조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한다. 특히,

2005 Wonderland는 사람들의 꿈을

사진으로나마 실현시켜주고자 하는

‘2001 Bewitched’작업의 연장선으로

보아도될것같다. 

아이들의 시각과 상상력을 이미 성인이

되어버린작가가어떻게재창조했는가는

아주재미있는작업이자과정이다.

정연두 작가는 어린 아이들의 드로잉의

무한한상상력을재현하기위해많은사

람들과공동작업을하는데, 4개월 동안

서울의 3개 유치원의 미술 수업을 관찰

하고 5살에서 7살사이의어린이들이그

린 1200개의드로잉을모은다. 

그 중 17개를 선택하여 그 의미를 해석

하고 시나리오를 연기할 학생을 모집하

기 위해 전단지를 고등학교에 배포하여

고등학생을모집하고촬영했다. 

작가는 드로잉의 디테일들을 섬세하게

재현하기 위해 패션 디자이너에게 사진

을 위한 옷의 제작을 부탁하여 의상과

소품, 세트도 드로잉에 가깝게 제작하고

촬영했다. 

지금 성인이 된 그대들의 어릴 적 꿈은

어떻게되어있는가?

[낮잠]

[가수가되고싶어요]

[신데렐라]

[남자와남자가결혼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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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Locations

Location은 영화, 드라마에서사용하는단어로일반적으로야외촬영지를뜻한다. 우리는카메라라는매체를통하

여항상Location의비현실을현실로받아들인다. 결국 Location은현실과비현실이공존하는그런공간이다.

작가는우리에게사진매체를통해현실과가상을대비시켜이러한메시지를우리에게던져주고있다. 언밸런스한

조명과고의적인세트노출, 가짜 티가물씬나는자연물. 하지만, 얼핏 보면그런것들조차도왠지그사진에서는

무척자연스러워보이는이상한현상들.

[Location #3]

[Locati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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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사는삶도Location이아닐까?

정연두 작가의 작품은 언제나 필자에게 상상력과 삶에 대한 반성을 일깨워준다. 우연히

알게된작가의작품속에서내가잊고살아가던삶의방법을되찾았을때, 떠오르는가슴

설렘을함께느꼈으면한다.

[Location #7]

[Location #11]


